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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함끼하는 사회셍활

한국츰김기안전관리뭔

교육홍보이사 오혐택

우린 책가족시대헤 살고 잆다,

노인들도 자식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

부부 궁심믜 생활환경으로 바뀜으로서 자변히 부 

부와 같이 하는 사회생활을 자주 접하곤 한다,

하기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전톰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부 

부화 함께하는 사회생할에 익숙지 못한 우리는 여 

러면에서 미숙한 점이 나타난다,

요새는 무슨 행사나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호청받 

는 경우가 혼히 잆다, 이런 자리엔 여지없이 '남녀 

칠세 부돟석을 가음헤 세기며？） 아마 대부분은 남 

자따로 여자따로 몽쳐서 앉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부동반 모임이 생활화된 서양인들의 경우는 어 

떨까个

여자는 남자 오른쪽에 앉는다, 동성끼리 몰려 앉 

지 않는다, 부부와 남자가 슴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자기 부인을 가운데 앉게 한다, 서방국가 점상들 부 

부간의 사진촬영 할 때 자기 부인을 상대방 정상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한다,

또한 가까운 국가간에는 영부인이 상대방 정상과 

포온인사를 하고 정상간（남자들끼리）에는 악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톰적으로 남녀관계에 이어 

유교적인 보수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속 

담에도 '여자와 접시는 접 밖으로 나가면 깨긴다-는 

말까지 잆다.

얼마전 돟창부부 두쌩과 저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부인이 체격도 품만한데다가 여름이라 노줄 

이 다른 부인들보다 심한 면이였다, 5〔쎄이상 중년 

이라 아무생각 없이 식사를 하는 중헤 노줄이 심하 

다고 여긴 남면이 .육체미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옷 

을 입 었느니”하면서 핀잔을 주어 옆에서 듣기가 민 

만한 적이 이다, 3〔세이창 나이먹은 자기부인이 좀 

노줄을 했으면 어때서 그런가하고 화가 은근히 났다,

외줄할 때면 부인이 남면에게 입은 옷이 어떠냐 

고 묻는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대부분믜 한국남성들은 어떤 반웅을 보일지 

굼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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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사이 여권신장이 많이 되어서 여성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옷을 입으려고 할 것이다.

■■여자와 접시는“「믜 속담은 지금믜 잣대는 못 

된다,

우린 부부가 되면 100%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 정부공약의 하나인 여권（女 

權） 개선믜 믜지에 발맞추어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 

로서 남성과 돟둠하게 대접받으며 자변스럽게 여성 

의 사회생활도 존중되 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번은 영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 

석했는데 각국대표들 중 부인들을 돟반한 국가들도 

잆었다.

에미나중 몇 번의 저녁만찬이 잆었는데 좌석배치 

는 주춰측인 영국에서 맡아 지점하는 좌석에 앉아 

야 했는데 매번 부부간에 옆좌석에 배치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여 긴 저녁시간동안 언어소톰 

이 안 되는 부인들의 경우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동양직으로 보면 부부간에는 접 에서나 밖에서나 

평상 붙어 사는게 우리의 고점관념인데, 떼어놓으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여간 불면한 것이 아니었을 것 

이다.

내심 골타 먹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은근히 화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 

았으니 영국인의 좌석배치에 톡톡히 덕을 본 셈 

이다.

부부가 서로 보는 앞에서 다른 부부와 가까이하 

는 사회생활도 븨미잆는 경험일 것 같다,

부부와 함께하는 사죄생활믜 기회가 많아지고 

잆 다.

한국인도 자기 부인이 남의 남자 옆에 앉을 수 

잆고, 포옹하는 인사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자기부인이 외줄시 너무 과하지만 않다 

면 약간믜 노출은 너그겁게 용인해주면 어떨까?

또 한번은 138。년대에 푈리펀 사람과 술을 같이 

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이야기 도중 한국에서는 남 

자끼리 술 마시고 늦게 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더 

니 한국남자가 너무 부럽다는 것이다.

푈리핀 남자는 부인과 함께 행돟해야지 남자 혼 

자 저녁 늦게 술먹고 다닐 수 없으며 그렇게 하다 

가는 이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필리핀이 그런면 

헤서는 한국보다 서구화 되었고 남녀평둠이 되어있 

는 사회라는 겄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반대믜 예도 釦* 푈자는 예전에 사우디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가까이 지내는 사우디 사람 

이 이었다,

사우디는 가까운 사람일 경우 손님 접대를 할 때 

접으로 호청한다, 필자의 경우도 사우디 친구접에 

몇 번 호청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부인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한번은 푈자가 '내 아내도 보았으니 당신아내도 

보자”고 다그친 적이 잆었는데, 사우디 친구는 잠관 

만설이는 듯하더니 부인을 문틈으로 벼끔히 인사시 

키곤 저녁식사 자리에는 여전히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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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아직까지 나라마다 부부간 함께하는 문화 

가 매우 상이하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우디 부부믜 생활상을 너 

무 심하지 않나 하고 보는것과 가이 서양인들끠 눈 

으로 볼 때 한국부부들의 생활이 폐쇄적이고 고부 

하게 비쳐지지는 않을지 모를 일이다.

불평둠(fender inequality)은 우리사회에 있어 

오랜역사 만큼이나 보면적인 현창이라 할 수 이다.

하지만 요즘 여권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개선의 노력이 이부어 지고 있다. 하지만 법 

이나 제도가 개선뒀다고 해서 성 불평둠이 근원적 

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곰감으로 실천되어 관행이 될 때 비로 

소 개선되어질 겄이고 부부간믜 공돟 생활에도 일 

방적인 소유의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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